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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Because anatomy is the foundation of clinical medicine, dissection practice is one of the must be practices 
for medical students. Most medical schools hold a memorial service for the dead after all dissecting practices are 
over, allowing students to pay tribute to the deceased. Therefore, the dissection practice and the memorial service 
for the dead are likely to be closely related. However, there is no study on how attending a memorial service before 
conducting the dissection practice will affect students’ anatomy. This study identifies the physical and emotional 
experiences students experience during the hands-on practice after attending a memorial ceremony and how it affects 
students by attending a memorial ceremony. We received a report from 69 students in the second grade of pre-school 
education for the 2018 academic year and checked it by three reviewers to determine whether they have physical 
symptoms such as eye pain, pain in the nose, headaches, lack of appetite, anxiety (sweeping), disgust and negative 
emotions such as fear, sadness, or regret. Also checking on the positive emotions such as a sense of gratitude, a 
responsibility, a desire to learn, a sense of cooperation. As a result, among 69 participants, 32/69 people (46.4%) were 
desire to learn, 30/69 people (43.5%) were sense of gratitude, 9/69 people (13.0%) were responsibility, and 8/69 people 

(11.6%) were cooperative. Among the 56 students who were positively affected during the dissection, 34 (60.7%) 
attended the memorial ceremony and 22 (39.3%) not attended the memorial ceremony. Students who attended the 
memorial ceremony was more positively affected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14).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it is believed that it is necessary to attend a memorial ceremony to induce positive effects and awareness of 
human dignity and bioethics, and that it would be better to encourage people to attend the memorial service before 
performing the dissection. Accordingly, this study can provide necessary basic data to seek the direction of effective 
anatomical practice education by attending a joint memorial service for the dead before medical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anatomical practice and identifying the various effects that may occur after their participation in the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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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의과대학 교육과정 중 해부학은 인체의 기본 구조를 이해

하는 학문이다. 뼈, 근육, 혈관, 신경 등의 인체 구조를 아는 

것은 임상의학의 기초가 되기에 해부학은 기초의학교육과

정에서 중요도가 높은 학문이다. 해부학 교수법은 의학 학부 

교육과정이 현대화되면서 발전해 왔다
 [1]. 그 중에서도 해

부학 교육과정에서 해부용 시신을 이용한 해부실습이 적극

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교과서의 그림이나 인체모형 등을 사

용하여 간접적으로 보고 배우는 것보다 해부실습을 진행하

는 것은 학생들에게 인간 해부학에 대한 3차원 시각을 부여

하는 데 중요하다
 [2]. 또한 인체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 외에

도 의과대학생들은 시신해부실습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

과 팀워크 등과 같은 새로운 감정적 혹은 정서적 경험을 하

게 된다
 [2]. 그 새로운 경험을 통해 의과대학생들이 인간의 

생명, 존엄성에 대해 생각하고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한 가치

관을 설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또한 시신해부실습의 교

육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신해부실습이 신체적, 정
신적으로 힘든 실습이기 때문에 의과대학생들에게 부정적

인 인식이 생길 수 있다.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여러 

번 오지 않는 시신해부실습이라는 중요한 기회를 통해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학생들 사이의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고, 적극적이고 사명감 있는 자세로 실습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의과대학에서는 시신을 기증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함을 담은 합동 시신추모식을 의과대학생들과 함께 진

행하고 있다. 합동 시신추모식은 시신 기증자와 그 유가족

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자리이며, 학생들에

게는 시신을 기증해 주신 분들의 숭고한 뜻을 실감하고 감

사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의사로서 생명의 의미에 대해 성찰

할 수 있는 행사이기도 하다. 따라서 의과대학생들이 시신해

부실습 전에 합동 시신추모식에 참여하는 것이 실습에 대한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합동 시신추모식 참여 여부와 시신해부실습에 대한 인식 사

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준 연구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시신추모식 참

여의 의의를 찾아보기 위해서, 합동 시신추모식 참석 여부에 

따른 시신해부실습에 대한 인식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해부학 교육에 있어서 합동 시신추모식의 

영향에 대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8학년도 9월 K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예과 2학년 학생 69명을 대상으로 해부실습 과정 중에 

시신해부실습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첫 해부실습에 

대한 감상문을 작성하도록 한 후 분석하였다. 2018년 7월

에 이루어진 합동 시신추모식은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합

동 시신추모식에 참여하였고, 묵도, 찬송, 기도와 같은 추모

식순을 함께하고 전년도 학생들이 진행하는 조사, 유가족에

게 드리는 감사의 글을 참관하며 특송과 유가족과 함께 헌

화에 참여하였다. 감상문은 전년도 합동 시신추모식에 참여

한 37명 (60.7%), 참여하지 않은 32명 (39.3%)이 시신해부실

습 후에 작성하였으며, 첫 해부실습 이후 감상문을 작성하라

는 명목으로 본인이 전년도 합동 시신추모식에 참석하였는

지의 여부와 시신해부실습에 대한 감상을 자유 형식으로 작

성하였다. 감상문은 3명의 검토자에 의해서 검토되었다. 검
토자들은 감상문 내에서 학생들이 눈 통증, 코 통증, 두통, 
식욕부진, 정서불안 (발한), 역겨움 (메스꺼움) 등의 신체적인 

증상이나 무서움, 징그러움, 두려움, 슬픔 혹은 미안함 등의 

감정적인 영향, 또는 감사함 (존경심), 직업사명감, 학습의욕, 
협동심 등의 긍정적 영향들의 여부를 검토하였다. 각 항목에 

대해 ‘있다’, ‘없다’ 2가지로 나누어 결과를 작성하였다. 분류

된 것 외에 신체적인 증상이 있는 경우 기타로 분류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18.0 SPSS Inc., Chicago, IL, 

USA)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합동 시신추

모식 참석 여부와 각 항목 사이의 상관관계는 카이제곱 검

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p value가 0.05 이하인 경우에만 

유의한 자료로 인정했다.

결     과

1. 합동 시신추모식 참석과 신체적 증상

K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예과 2학년 학생 69명이 보고

서를 작성하였다. 성별 분포는 남성 48명 (69.6%), 여성 21
명 (30.4%)으로 남성의 분포가 많았다. 합동 시신추모식에 

참석한 학생은 37명 (60.7%), 참석하지 않은 학생은 32명 

(39.3%)이었다.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한 학생의 수는 코 통증 15명 

(21.7%), 눈 통증 6명 (8.7%), 두통 2명 (2.9%)이었다. 식욕

부진, 정서불안, 역겨움을 호소한 학생은 없었고, 한 가지 이

상의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한 학생의 수는 총 24명 (34.8%)
이었다. 합동 시신추모식에 참석한 학생 37명 중 11명 

(29.7%), 참석하지 않은 학생 32명 중 13명 (40.6%)이 하나 

이상의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하였다. 합동 시신추모식에 참

석한 학생들에서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비율이 적었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p =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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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동 시신추모식 참석과 해부실습 

무서움 (10명, 14.5%), 슬픔 혹은 미안함 (7명, 10.1%), 두
려움 (6명, 8.7%)을 느낀 학생들도 있었으나, 징그러움을 호

소한 학생은 없었다. 이러한 감정을 한 가지 이상 가진 학생

의 수는 총 23명 (33.3%)이었다. 합동 시신추모식에 참석한 

학생 37명 중 12명 (32.4%), 참석하지 않은 학생 32명 중 11
명 (34.3%)이 이러한 감정을 느꼈다. 합동 시신추모식에 참

Table 1. Physical and emotional effect for cadaver dissection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Memorial ceremony

Variable
Memorial ceremony

P value
Presence (n = 37), % Absence (n = 32), %

Eye pain
( + ) 3 (50) 3 (50)

0.852
(- ) 34 (54) 29 (46)

Nose pain
( + ) 7 (46.7) 8 (53.3)

0.541
(- ) 30 (55.6) 24 (44.4)

Headache
( + ) 1 (50) 1 (50)

0.917
(- ) 36 (53.7) 31 (46.2)

Total physical symptom
( + ) 11 (45.8) 13 (54.2)

0.343(- ) 26 (57.8) 19 (42.2)

Scare
( + ) 6 (60) 4 (40)

0.662
(- ) 31 (52.5) 28 (47.4)

Fear
( + ) 3 (50) 3 (50)

0.852
(- ) 34 (54) 29 (46)

Sadness
( + ) 3 (42.9) 4 (57.1)

0.547
(- ) 34 (54.8) 28 (45.2)

Total negative emotion
( + ) 12 (52.2) 11 (47.8)

0.864(- ) 25 (54.3) 21 (45.7)

Gratitude & respect
( + ) 17 (56.7) 13 (43.3)

0.657
(- ) 20 (51.3) 19 (48.7)

Motivation of learning
( + ) 21 (65.6) 11 (34.4)

0.063
(- ) 16 (43.2) 21 (56.8)

Responsibility
( + ) 5 (55.6) 4 (44.4)

0.901
(- ) 32 (53.3) 28 (46.7)

Team work
( + ) 5 (62.5) 3 (37.5)

0.592
(- ) 32 (52.5) 29 (47.5)

Total positive emotion
( + ) 34 (60.7) 22 (39.3)

0.014(- ) 3 (23.1) 10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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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한 경우 감정을 느끼는 비율이 적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는 않았다 (p = 0.864).
해부학실습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으로, 전체 69명 중 

학습의욕 32/69명 (46.4%), 감사함 혹은 존경 30/69명 

(43.5%), 사명감 9/69명 (13.0%), 협동심 8/69명 (11.6%) 등
을 보였다. 한 가지 이상의 긍정적인 영향을 가진 학생의 수

는 56/69명 (81.2%)이었다. 합동 시신추모식에 참석한 경우 

긍정적인 영향을 가진 비율이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

였다 (60.7% vs 39.3%, p = 0.014). 긍정적인 영향 중에서 학

습의욕은 참석한 학생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 = 0.063).

고     찰

본 연구는 내용분석법을 사용하여 의과대학생의 카데바 

실습교육에서 합동 시신추모식에 참석 여부가 학생들이 느

끼는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확인한다. 의료인이 되

기 위해서 해부학교육은 필수적이다. 해부학교육에서 시신

해부실습은 인체의 구조에 대한 입체적 이해를 도와주고 대

다수의 학생들에게 시신을 처음 직면하는 경험이 된다. 하지

만, 의과과정에서 동정심, 동료책임 등을 가르칠 수 있는지는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 [3]. 의학계열의 많은 학생들이 사람의 

몸 구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내부 장기들을 손으로 만져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런 기회가 해부

학 학습에 도움이 된다 [4,5]. 그렇지만 시신해부실습은 학생

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부분을 주기

도 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부분을 줄이고, 시신해부실습에 대

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데에 합동 시신추모식 참석이 영

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설문지에 미리 신체증상이나 

긍정적인 영향 등의 항목을 제시해 놓으면 설문자인 학생들

의 응답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치우칠 수 있거나 특정한 의도

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개방된 설문을 하게 되었다. 
앞선 연구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들은 지치고, 눈이 아프고, 

메스꺼움과 같은 신체적 영향을 경험했으며 [6], 또한 그들이 

경험하는 부정적 인식은 ‘걱정’, ‘두려움’, ‘놀라움’ 등으로 나

타났다 [7].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

하는 신체적, 정신적 감정 또는 증상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신체적인 증상, 감정은 전체로도, 각 항목으로도 합동 시신추

모식 참석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긍정적인 영향

은 합동 시신추모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유의하게 더 많이 느

꼈다. 긍정적인 영향 중에서도 학습의욕의 경우는 통계적으

로 유의성을 가지지는 않았으나, 학습의욕을 느낀 학생 32명 

중 합동 시신추모식에 참석한 학생은 21명 (65.6%), 참석하

지 않은 학생은 11명 (34.4%)으로 합동 시신추모식에 참석한 

학생이 학습의욕을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학습의욕, 
감사함 혹은 존경, 사명감, 협동심과 같은 긍정적인 요소들을 

모두 모아서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의미가 있었다. 
합동 시신추모식 참석 여부에 따라 코 통증, 귀 통증, 두통

과 같은 신체적인 증상이 유의하게 차이 나지 않는 것은 정

서적인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시신해부실습을 통해 경험하

는 신체적인 불편함을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생들이 느낀 부정적 감정에는 무서움, 슬픔, 두려움 등이 

있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도 합동 시신추모식 참석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합동 시신추모식 참석이 

학생들이 시신을 직면하는 데서 나타나는 이러한 감정들을 

해소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합동 시신추모식 참석 여부에 따라서 긍정적인 영향이 유

의하게 차이 나는 것을 보아, 합동 시신추모식에 참석하여 

유가족들을 만나고, 시신 기증자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

음을 느끼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학생들에게 시신해부실습의 

중요도와 그에 대한 사명감을 상기시키는 데에 효과가 있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모식의 참석의 효과는 최근 

외국에서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8,9]. 그 중에서도 

학습의욕이 가장 크게 차이가 났는데, 이는 학생들이 합동 

시신추모식을 통해 시신해부실습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사

명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더 많은 학생들을 대상

으로 연구했다면 통계적으로 유의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본 연구는 합동 시신추모식에 참석하는 것이 해부학 교육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인 시신해부실습에 대한 학생들의 자

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쓰여

졌다. 앞선 연구에서 학생들이 시신을 이용한 해부실습 참

여 전 시신기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을 높이는 과정

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10]. 본 연구에서도 시신해부실습

에 앞서서 합동 시신추모식에 참석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긍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학생들의 부정적

인 감정을 줄이는 데에는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 학생들이 

주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이 시신해부실습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그러한 부정적인 감

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연구 대상의 수도 적고, 단일 학교에

서 시행된 연구이며, 3명의 검토자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교

란 (bias)이 생겼을 수 있다는 점이 있다. 향후 광범위하고 정

교하게 계획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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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림 : 해부학은 의학의 기초가 되는 학문으로 해부실습은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필수인 실습 중에 하나이다. 대부

분의 의과대학에서 모든 해부실습이 종료되고 난 후 합동 시신추모식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고인에 대한 명복을 기

리도록 한다. 따라서 해부실습과 합동 시신추모식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부실습을 진행하

기 전 합동 시신추모식을 참석하는 것이 학생들의 해부실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없다. 본 연구에

서는 합동 시신추모식에 참석하고 난 후 실습과정 중 학생들이 겪는 정서적 혹은 감정적 경험에 대해 파악하고 합동 

시신추모식 참석 여부에 따라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 2018학년도 해부학교육을 참여한 예과 2
학년 학생 69명을 대상으로 자유 형식의 보고서를 받아서 이를 3명의 검토자가 확인하여 눈 통증, 코 통증, 두통, 식
욕부진, 정서불안 (발한), 역겨움 (메스꺼움) 등의 신체적인 증상이나 무서움, 징그러움, 두려움, 슬픔 혹은 미안함 등의 

감정적 영향, 또는 감사함 (존경심), 직업사명감, 학습의욕, 협동심 등의 긍정적 영향들의 여부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해부학실습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으로 전체 참여 인원 69명 중, 학습의욕 32/69명 (46.4%), 감사함 혹은 존경 

30/69명 (43.5%), 사명감 9/69명 (13.0%), 협동심 8/69명 (11.6%) 등을 보였다. 해부실습 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학생 

56명 중 합동 시신추모식에 참석한 학생은 34명 (60.7%), 참석하지 않은 학생은 22명 (39.3%)으로 합동 시신추모식에 

참석한 경우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비율이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p = 0.014).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

로 합동 시신추모식에 참석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유도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윤리 등에 대한 인식과 같은 긍정

적인 영향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해부실습 전에 합동 시신추모식 참석을 권장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효과적인 해부실습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찾아보기 낱말 : ‌�해부학, 해부실습, 시신추모식


